[image: image1.png]



	주       제;
	“겸손한 믿음”
	“연중 제 27 주일 (다해)” 
	2007년 10월7일

	복음 묵상; 
	루카 17,5-10
	하바 1,2-3; 2,2-4
	2티모 1,6-8. 13-14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성된 미사를 위해 강론을 정성껏 준비함이 당연한 것인데도 그 당연한 것을 무슨 큰 자랑쯤으로 여기는 제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예수님! 이거 당연한 것이지요?”
아직도 제 자신 안에서 비워야할 욕심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제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저의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제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칭찬하는 데는 후하고, 칭찬받는 데는 인색한 사제’를 꿈꾸어 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 일을 행하면서도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인천 김 성만 신부님 강론에서)


1. 성가대 소식    
·  10/7(일)  교중 미사 후에 모든 성가대 가족님들과 함께 간단한 회식을 함께 하고져 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한성갈비 (408)246-7799. 2644 El Camino Real, Santa Clara.



일시; 10월 7일 (일요일) 12시 (교중 미사 후 )
· 성탄이10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0 주년 기념행사로 피곤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성탄준비를 마음에 두고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1일부터 미사 후 

      1시 45분까지 연습하고자 합니다.
2. 기도 요청
· 그 동안 성심 성가대를 지휘하시며 노력하시던 유 비오 지휘자께서 와병으로 인하여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어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해 주십시요.
                                           “그대와 걷고 싶습니다.”

	그대와 걷고 싶습니다 
그냥 걷고 싶습니다 
우리 곁을 맴돌며 시샘하는 
고추 잠자리가 알지 못하도록 
소리내지 않고 맞잡은 손끝으로 
주고 받는 사랑의 밀어를 
나누며 거닐고 싶습니다
	빨강 코스모스는 
그대에게 추파를 던지며 
그 얼굴을 더 발그레하게 치장하지만 
그대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답니다
	가을 날의 사랑이 
내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대가 아는 사랑의 언어로 
가르쳐 주고 있기에 
이 가을날 코스모스 길이 
즐거움이 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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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가 1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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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농사나 양치는 일을 하는 종을 데리고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 오면 '어서 와서 밥부터 먹어라' 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고 나서 음식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대로 했다 해서 주인이 고마와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 것 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image: image7.png]


              
	[image: image8.jpg]



	임수정 - 연인들의 이야기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하고픈 이야기 너무 많은데

흐르는 시간이 아쉬워

멀리서 기적이 우네요

누군가 떠나가고 있어요

영원히 내곁에 있어 주세요

이별은 이별은 싫어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대로 옆에 있어 주세요

이렇게 앉아서 말은 안해도

가슴을 적시는 두사람

창밖엔 바람이 부네요

누군가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랑 주고 받아요

이별은 이별은 싫어요




	 'We are unprofitalbe servants; we have done what we were obliged to do." (Lk.17.10)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